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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선수들,�각종대회휩쓸다

김김한한별별,,��생생애애 첫첫 우우승승
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‘헤지스

골프 KPGA오픈 with�일동레이크클럽(총상금 5
억원,�우승상금 1억원)’에서 연장 접전 끝에
김한별 프로가 KPGA�코리안 투어 생애 첫 승
을 달성하며 초대챔피언 자리에 올랐다.�
김한별 프로는 최종일 버디만 8개를 쓸어 담

으며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이재경(21.CJ
오쇼핑)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.�
연장 첫 홀에서 김한별 프로는 버디를 잡아

내며 KPGA�코리안투어 19개 대회 출전 만에
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.�
지난 7월‘KPGA오픈 with�솔라고CC’에서 연

장전에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던
김한별 프로는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제네시
스 포인트 1위(1,975.00P),�제네시스 상금순위 3
위(1억5,744만6,267원)에 위치하면서 올해 제네
시스 대상의 강력한 후보로 올라섰다.
전북 대표 출신 김한별 프로는 올해 2승을

차지한 전북출신 KLPGA�박현경 프로와 같이
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멤버로,�전
국체전 당시 단체전 금메달,�개인전 은메달을
따내며 전북 골프 역사상 최초의 종합우승을
만들어낸 화려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.�
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

활약했으며,�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‘제15회
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’와‘제64회
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’에서
우승을 차지하였고 각종 대학연맹 대회에서도
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.�
이후‘KPGA�코리안투어 QT’를 거쳐 2019년

투어에 데뷔하여 그해 13개 대회에서 TOP10�1
회 포함 11개 대회에서 컷통과를 이뤄내며 제
네시스 포인트 23위(1,882P),�제네시스 상금순
위 34위(1억1,300만6,976원)을 차지하며 비록
신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데뷔시
즌을 보냈다.

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2년
간 KPGA�코리안투어 시드도 획득한 김한별
프로는 전북도골프협회와의 인터뷰에서“물심
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과 응원해
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.�또한 아마추어
시절,�프로로 전향하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준
전북골프협회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
었던 같다.�앞으로도 전북골프의 위상을 드높
일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
선을 다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박박현현경경,,��시시즌즌 22승승으으로로‘‘트트리리플플크크라라운운’’도도
전전!!
투어 2년차인 박현경 프로는 올 첫 대회로

치러진 메이저대회 KLPGA챔피언십에 이어 신
설대회인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에서 우승하
며 시즌 첫 다승자로 이름을 올렸다.�
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현재 상금랭킹 1위(4

억6,335만5,833원)와 대상포인트 7위(161P)를
달리고 있다.�‘트리플크라운’으로 불리는 대
상,�상금순위,�평균타수 중 상금순위를 제외한
대상과 평균타수 부문에서 다소 처져있긴 하
지만 하반기 남은 대회에서 다승자의 면모를
보여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.�
박현경 프로는“하반기에 남은 대회를 철저

히 준비해서 최고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
하겠다”며 각오를 다졌다.

안안해해천천,,��중중학학교교 진진학학 후후 첫첫 우우승승
2018년도 남원 대산초등학교 6학년 시절,�대

한골프협회가 주관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하
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올린 안해천(남원중/2)
선수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
블루원 용인CC에서 열린‘블루원배 제38회 한
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’에서 남자 중등부 우
승을 차지했다.�
대회 첫날 73타로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

던 안해천 선수는 대회 최종일 5언더파를 몰아
치며 최종합계 140타로 중학교 진학 이후 첫
우승을 거머쥐었다.�
안해천 선수는“초등부에서 중등부를 진학한

작년,�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해 마음고생을 겪
기도 하였지만 이번 우승을 계기로 자신감을
많이 얻었다.�욕심내지 않고 매 대회마다 최선
을 다해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”고
말했다.

최최영영준준,,��대대한한골골프프협협회회 메메이이저저대대회회 첫첫 우우승승
국가대표 상비군 겸 전북대표인 최영준(고창

북고/3)�선수가 생애 첫 아마추어 우승을 대한
골프협회 메이저 대회에서 이뤄냈다.�
최근 충남 태안의 솔라고CC에서 열린‘제24

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’에
서 연장 접전 끝에 본인의 첫 우승을 대한골프

협회 아마추어 메이저대회에서 만들어냈다.�
국가대표 김백준(비봉고/3)과 나란히 합계 11

언더파 133타로 동타를 이룬 채 경기를 마치고
치른 연장 첫 번째 홀(18H�PAR5)에서 두 번째
샷을 홀 5m�지점에 떨구며 이글 기회를 만든
뒤 2퍼트로 버디를 잡아 생애 첫 우승컵을 들
어올렸다.�
최영준 선수는“첫 우승을 하게 돼 너무나

기쁘고,�하반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
내년에는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.�그리고 내
년 전국체전에서 전북대표로 우승도 하고 싶
다”고 말했다.

강종구 전북골프협회장은“2017년 전국체전
종합우승 멤버들이 프로로 전향해 남·여 프
로대회 우승을 일궈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
뿌듯하다.�아울러 올해 대한골프협회 주관 대
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
박수를 보낸다”며“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
에 우리 전북 선수들의 활약이 도민들에게 조

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�
또한“열악한 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

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북 선수들이 너무나 대
견하다”며“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아낌없는
지원을 통해 전북이 한국 골프의 메카로 발돋
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��

/장은성기자

전북이한국골프의중심으로우뚝섰다.�

전북골프는올해박현경프로의KLPGA�메이저대회우승을시작으로안해천(남

원중/2)�선수의‘블루원배제38회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’우승,�최영준(고창

북고/3)�선수의‘제24회매경솔라고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’우승,�그리고어

제마무리된‘헤지스골프KPGA오픈with�일동레이크골프클럽’대회에서김한별

프로가생애첫우승을거두면서방점을찍었다.�

이로써 전북골프는 한국 골프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각종 아마추어대회 및

남·여프로대회를휩쓸며골프강도로서전북을널리알리고있다.

김한별,�KPGA�코리안투어
생애첫승초대챔피언자리올라

박현경,�KLPGA�챔피언십에이어
아이에스동서부산오픈서우승

안해천,�블루원배주니어선수권
남자중등부 1위차지중학교
진학후첫우승거머쥐어

최영준,�매경솔라고배아마추어
선수권서첫우승차지

김한별박현경

안해천 최영준


